
전라남도 완도 지역 곳곳에서 제주출신 해녀

들의 숨비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. 그러나

이곳 해녀들은 고령화를 겪으며 한평생 이어

온 물질을 그만둬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.

한국해녀를 말하다 취재팀은 완도에서

물질을 이어가고 있다는 제주출신 해녀들을

취재하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7시 제주항에

서 배를 이용해 완도로 향했다. 제주항에서

출발한 배는 오전 11시쯤 완도항에 도착했고

취재팀은 서둘러 완도항 인근 완도해변공원

한편에 마련된 컨테이너를 찾았다. 이곳에서

제주출신 해녀 등이 소속돼 있는 완도읍 해

녀팀을 만나 취재를 진행했다.

이날 취재에는 윤순정(68 강정) 김길신

(74 완도) 백명자(68 완도) 해녀가 참여했

지만, 이들은 고정림(66 제주) 고복자

(69 우도) 홍정옥(70 무릉) 등을 포함해 총

6명이 함께 팀을 이뤄 물질에 나서고 있다.

완도 해녀팀에 따르면 30~40년 전만 하더

라도 완도읍 내에 제주출신 해녀들은 30여

명에 달했다. 그러나 고령화를 겪으며 물질을

그만두거나 다른 지역으로 해녀들이 떠나면

서 현재는 8명 내외로 해녀 수가 줄었고, 이

마저 현재 남아있는 해녀들도 곧 70대에 접

어들면서 지속해서 물질을 이어갈 수 있을지

의문이다.

해녀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질

을 이어오고 있었지만, 행정적인 지원은 미비

한 실정이다. 수십 년 동안 지원이 없다가 2

년 전 완도군에서 잠수복 한 벌을 지원해준

게 전부다.

이곳 해녀들은 잠수복 지원도 좋지만, 병

원비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

모았다. 한평생 물질을 이어오며 몸이 성하지

않지만, 잠수병 치료 등과 기본적인 병원비

지원도 전무하기 때문이다. 이들은 수십 년

동안 바다에서 물질을 이어오면서 관절과 허

리 등 몸이 성한 곳이 없지만, 수입이 일정치

않은 데다 병원비까지 부담스러워 병원을 찾

기가 어려운 실정 이라며 전액은 아니더라

도 조금이나마 병원비가 일부 지원됐으면 하

는 바람 이라고 말했다.

이와 함께 선박을 이용해 먼바다로 나가

물질을 하는 다른 지역의 해녀들과 달리, 완

도 지역 해녀들은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 완

도항 인근 해역에서 물질을 이어가고 있다.

또 차량을 통해 이동하다 보니 우도읍 지역

뿐만 아니라 진도와 조도 등지를 찾아 1년 내

내 바다로 향하고 있다.

이들의 수입원은 해삼, 전복, 성게 등이다.

성게는 매년 가격이 다르지만 보통 1㎏당 7

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. 전복은 크기에

따라 다르지만 최근에는 자연산 전복을 찾기

가 힘들어 채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 해삼

의 경우에는 6명이 함께 물질에 나설 경우 많

게는 100㎏를 채취할 때도 있지만, 이러한 경

우는 드물다. 보통 20㎏ 내외로 잡는데, 수익

을 분배하다 보면 1인당 돌아오는 금액은 하

루 용돈 벌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. 더불어 완

도읍 지역의 경우 해녀들이 마을어장에서 잡

아온 해삼물 등의 수익은 어촌계와 해녀가 6

대4로 나누거나 해산물의 물량이 많지 않을

경우에는 반반씩 분배되기도 한다.

취재팀은 이날 해녀팀의 물질에 동행해 완

도 지역의 수중 생태계 환경을 둘러보기로 했

다. 이날 해녀팀 중 고복자 윤순정 해녀는 완

도항 방파제 인근 해역에서 물질을 실시했다.

이곳의 수심은 대략 5m가량 됐고, 바다 속

시야는 1m도 확보 안될 정도로 탁했다. 악조

건인 상황 속에서 해녀들은 해삼 등의 해산물

을 드문드문 건져 올렸다.

이날 해녀팀은 물질에 나서 많은 양의 해산

물을 잡지 못했다. 그러나 이들은 바다로 향

하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물질에 나서야

한다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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